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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1 부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2도16324  개인정보보호법위반

피  고  인 피고인

상  고  인 검사

변  호  인 변호사 김지수(국선)

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. 11. 23. 선고 (창원)2022노1 판결

판 결 선 고 2024. 8. 29.

  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  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 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70조 제2호는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

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

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’를 처벌하고 있다. 위 규정의 ‘거짓이나 그 

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’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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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

고,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

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

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(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

2019도3402 판결 참조). 

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,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

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,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

고인이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

방법’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 

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위반 부분을 무죄로 

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70조 제2호

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 

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

결한다.  

재판장      대법관      노태악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대법관      서경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
주  심      대법관      신숙희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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